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█ ( 언론 동향 ) 2021.6.30. “농민신문” 보도

 ❍ 국제 곡물가격 소폭 하락 속 국내 사료업체 추가 인상 검토

   - 원료 구입액 공제 연장 등 고려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 노력도

6월 들어 국제 곡물가격이 소폭 내리고 있다. 하지만 ‘대세 하락장’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

들의 견해다. 이런 가운데 국내 일부 사료업체들이 7월에 사료값을 또 한차례에 인상하는  

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 

◆ 국제 곡물 시세 5%가량 하락 ‘주목’=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거침없는 상승세를 

보이던 국제 곡물 선물가격이 6월 들어 약보합세로 전환됐다. 6월1∼24일 국제 밀 선물가격

은 1t당 247달러로 전달(258달러)과 견줘 4.3% 내렸다. 콩 선물가격도 545달러로 전달(572

달러)보다 4.7% 하락했다. 옥수수는 264달러로 전달(266달러)보다 0.8% 떨어졌다. ‘테이퍼

링(양적완화 축소)’ 등 미국 금융정책이 변화하면서 일부 투기자본이 선물시장을 빠져나갔고, 

현지 기상 여건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.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  

본다.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은 “수급상황만 놓고 보면 크게 불안한   

상황은 아니지만 유동성에서 취약하다보니 밀·콩·옥수수 등 국제 곡물 선물가격이 작은 충격

에도 요동치고 있다”고 말했다. 그러면서 “선물가격은 6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도입가격에 

반영 되므로 4분기에 들어서야 소폭의 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◆ 사료값 재인상 ‘꿈틀’=국내 사료업체들은 7월 중 사료값을 1㎏당 40∼60원 다시 한번  

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업체들은 올 3월 1㎏당 40원가량 한차례 인상한 

바 있다.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 사료는 철강 등의 공산품과 달리 제품값에서 차지하

는 원료값 비중이 85% 이상으로 매우 높다. 원료인 곡물가격이 오르면 제품값이 곧바로   

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.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“축산농가 부담을 고려해 

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국제 곡물가격 하락 때 사료값도 연동해서 내려줄 것을 

당부 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◆세제·금융 지원대책=김인중 위원장은 “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 단기 방안과 함께 주요 

곡물 수급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검토해

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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